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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9. 22.(금) 12:00 배포 2023. 9. 22.(금) 10:00

추 부총리, 노인복지 현장 방문, 
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약속

 - 추경호 부총리, 고령 독거어르신 가정 및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방문

 - 기초연금·생계급여 인상,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성 대폭 강화 

및 일상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

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.22일(금) 10시 30분 

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. 

< 현장 방문 개요 >

▸ 일시 : ’23.9.22(금) 10:30~11:40

▸ 장소 : 독거어르신 가정(서울 서대문구),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
▸ 참석 : 부총리,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,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

 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노인복지 강화로 이어질 

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

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  추 부총리는 먼저 고령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

여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상

황에 맞추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독거노인의 

안전을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ICT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석선물을 전달

하였습니다. 이어서 추 부총리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

들을 위한 취미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, 복지관을 찾으신 어르

신들께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추석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 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23.2

조원에서 25.6조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(+10.3%)하는 등 노인복지 강화를 

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. 기초연금 지속 인상(‘2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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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.8 → ‘23 32.3 → ‘24 예산안 33.4만원),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확대

(‘24 예산안 +14.7만명, 88.3→103.0만명) 및 6년만의 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

통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더욱 강화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. 또한 

일상생활에서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돌봄시간을 

확대(’24 예산안 月 16시간 → 20시간, 중점관리군)하고, 응급안전안심ICT 시스

템도 지속 확충하는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

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

  이와 함께,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13.2% 인상하여, 지난 5년간

(‘17~’22년) 총 인상액(+19.6만원) 보다 큰 +21.3만원을 인상(162.0→183.4만원, 

4인 기준)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대폭 

확대(6.0→7.5조원, +1.5조원)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. 

 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

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밝히며, 앞으로도 노인, 

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

강조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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